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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대학 동창들과의 송년 모임. 입시철이니 자연스럽게 대학 입시 얘기가 화제에 올랐다. 이번에 

딸아이가 입시를 치른 한 친구는 수시에서 6장의 원서 모두 ‘광탈(빛의 속도로 탈락했다는 뜻)’했다는 우울

한 소식을 전했다. 예비 번호도 한 장 받지 못했다는 그 친구에게 우리는 기다려보라고, 원래 추가 합격하면 

더 기쁜 거라고, 또 정시도 남아 있지 않느냐며 위로했다. 아이들을 다 대학에 보내 입시와는 상관없을 것 

같던 친구도 그동안 남모르게 마음고생한 사연을 털어놓아 우리를 놀라게 했다. 

재작년에 대학에 수시로 합격한 아들이 1년 동안 대학생활을 신나게 해 잘 적응하는 줄 알았더니 겨울방학

에 들어서자 다시 한 번 수능을 도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의대 진학을 목표

로 살아왔는데 그 꿈을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한 번 더 해보려고 하니 엄마가 좀 도와달라고 했다고 한다. 

친구는 첫아이에 이어 연년생 둘째의 입시를 치르고 한숨 돌린 지 얼마 안 된 마당에 3년째 입시 뒷바라지

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지더란다. 그렇게 삼수 같은 재수를 시작한 친구 아들의 1년은 파란

만장했다. 9월 모평에서는 평소 한두 개 틀리던 수학에서 4등급을 받을 정도로 깊은 슬럼프에 빠지기도 했

다. 결국 수능에서는 의대를 지원할 수 있는 성적을 거머쥐었다.  

아주 가까운 지인의 아들 역시 재수를 했다. 수능 당일, 극도의 긴장감으로 1교시 국어 시험에서 지문을 아

무리 읽어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단다. 고3 때보다 더 좋지 않은 성적을 받았다. 성적에 맞춰 대학에 진학

했고 1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갔다. 21개월의 군복무를 마치고 수능까지 남은 기간은 한 달 반 남짓.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숨기고 수능을 준비했다. 지금까지 본 수능 중에 가장 좋은 성적을 받았고 원하는 학과에 진

학해 대학생활을 보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번 수능이 인생의 끝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다. 재수가 성공을 보장해주

지 않기 때문에 재수를 권할 생각도 없다. 원하는 대학이 아니더라도 만족한다면 전혀 문제가 아니다. 대학 

가서 잘하면 된다. 대학의 간판과 상관없이 실력만으로 성공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만족하지 못한다면 

다시 도전해도 된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결국 이 또한 선택이다. 

얼마 전 정시 원서 접수가 끝났다. 큰아이를 대학에 보낸 지 5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정시 때면 그때 기억이 

생생하다. 그래서인지 수시 합격한 친구들보다 훨씬 오래 마음고생을 할 정시생들을 보면 마음이 짠하다. 

원서를 쓰는 동안 많은 학생이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성적이 안 나와서 의기소침한 아이를 보는 부모의 마

음도 아프긴 마찬가지다. 주사위는 던져졌고 결과를 겸허히 기다려보자. 고민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 

지금은 수험생과 부모 모두 지친 마음을 추스르고 잠시라도 안식을 취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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